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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귀를 앞둔 김하

성(29)이 몸 상태를 

완벽하게 회복했다

며 자신감을 드러냈다.

다만 오랜 기간 실전 경기에서 투수의 

공을 보지 않은 만큼 동체시력(움직이는 

물체를 정확하고 빠르게 인지하는 능력) 

회복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.

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(MLB) 탬파베

이 레이스의 김하성은 21일(한국 시간) 지

역지인 탬파베이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“그

동안 구단과 트레이닝 파트에서 잘 돌봐주

셨다”며 “현재 몸 상태는 매우 좋다”고 밝

혔다. 이어 “몸 상태가 좋아서 재활 경기도 

잘 치를 것으로 확신한다”고 덧붙였다.

김하성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소속이

던 지난해 8월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경기 

중 오른쪽 어깨를 다쳐 10월에 수술대에 

올랐다.

그는 시즌 종료 후 자유계약선수(FA) 자

격으로 탬파베이와 2년 최대 3100만 달러

(약 431억 원)에 계약한 뒤 재활 훈련에 전

념했다.

현재 김하성은 탬파베이 선수단과 동행하

며 복귀를 향한 막바지 단계를 밟고 있다.

이번 주말엔 마이너리그 루키리그에 출

전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계획이다.

김하성은 “어깨 힘과 송구 속도는 괜찮다”

며 “다만 재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

투수의 공에 익숙해지는 것”이라고 밝혔다. 

그는 “몇 개월 동안 투수의 공을 보지 못했

기 때문에 빨리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”며 

“최선을 다해 적응하겠다”고 덧붙였다.

복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.

재활을 위한 마이너리그 등록 옵션 기간

이 20일인 만큼 늦어도 6월엔 빅리그에 복

귀할 것으로 보인다.

케빈 캐시 탬파베이 감독은 이날 미국 플

로리다주 탬파 조지 M. 스타인브레너 필

드에서 휴스턴 애스트로스와 홈 경기를 앞

두고 현지 매체에 “김하성의 복귀 일정은 

아직 정해지지 않았다”며 “오랜 기간 실전 

경기를 치르지 않은 만큼 적응 과정이 필

요하다”고 말했다. 이어 “재활 기간엔 우선 

지명타자로 출전하다가 (송구 부담이 적

은) 2루수로 뛰게 될 것”이라고 전했다.

탬파베이 타임스는 “루키리그에서 뛴 뒤 

마이너리그 트리플A에서 나머지 재활 훈

련을 하고 다음달 초에 탬파베이 로스터

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”고 전망했다. 
 스카이데일리·연합뉴스

2025 국제탁구연맹(ITTF) 세계선수권

대회(개인전)에서 메달을 노리는 신유빈

(대한항공)-유한나(포스코인터내셔널) 

조와 이은혜(대한항공)-김나영(포스코

인터내셔널) 조가 나란히 8강에 올랐다.
신유빈-유한나 조는 21일 오전(한

국 시간) 카타르 도하의 루사일 스

포츠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여자복

식 16강에서 독일의 아네트 카우푸

만-샤오나 샨 조를 3-1(11-8 11-3 4-11 

11-6)로 꺾었다. 이로써 8강에 오른 신유

빈-유한나 조는 오도 사쓰키-요코이 사

쿠라(일본) 조와 마테야 헌터-레아 라코

바츠(크로아티아) 조의 승자와 준결승 진

출을 다툰다.
신유빈은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

자복식 금메달을 합작했던 전지희(은퇴)

가 태극마크를 반납하면서 유한나와 파

트너를 이뤄 이번 세계선수권에 출전했

고 64강과 32강, 16강 관문을 무난하게 통

과했다. 
신유빈-유한나 조는 독일 조에 3게임

을 내준 뒤 찰떡 호흡을 앞세워 4게임을 

11-6으로 따내며 8강행을 확정했다.

신유빈은 임종훈(한국거래소)과 듀오

를 이룬 혼합복식에서 대만의 린윤주-정

이징 조와 8강 대결을 앞두고 있고, 여자

단식에선 32강에 올라 있다.

스포츠

복귀 시동 건 김하성 “몸 상태 완벽”

세르히오 가르시아(스페인·사진)의 

US오픈 골프대회 26년 연속 출전이 보

기 하나 때문에 무산됐다.

가르시아는 21일(한국 시간) 미국 텍

사스주 댈러스의 벤트트리 컨트리클럽

에서 치른 US오픈 예선에서 탈락했다.

36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열린 예선전

에서 가르시아는 36번째 홀에서 보기

를 적어내 7명이 겨루는 연장전에 합류

하지 못했다.

예선전 탈락으로 가르시아는 다음 

달 13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

그의 오크몬트 컨트리클럽에서 시작

하는 US오픈에 나설 수 없게 됐다.

2000년부터 작년까지 25년 연속 US

오픈에 출전했던 가르시아는 26년 연

속 출전 문턱에서 좌절했다.

그는 작년에도 US오픈에 나가지 못 

할 뻔했지만 대기 선수였다가 간신히 

출전할 수 있었다.

가르시아는 2020년 코로나19 때문에 

마스터스에 출전하지 못할 때까지 메이

저대회 82개 대회 연속 출전 기록도 세운 

바 있다.

한편 ‘골프 황제’ 타이거 우즈(미국)의 

아들 찰리가 US오픈 골프 대회 예선에

서 탈락했다. 찰리는 9일(한국 시간) 미

국 플로리다주 웰링턴 골프클럽(파72)

에서 열린 US오픈 골프 대회 지역 예선

에서 3오버파 75타를 기록했다.

출전 선수 84명 중 공동 33위에 머문 

찰리는 상위 5명에게 주는 최종 예선 

진출권을 따내지 못했다.

보기 하나 때문에…

US오픈 26년 출전 무산

가르시아 ‘통한의 눈물’

오른쪽 어깨수술 완전히 회복

팀과 동행 합류 시점 조율 중

루키리그서 실전 감각 되살려

감독 “부담 적은 2루수 기용”

탬파베이 레이스의 김하성(왼쪽)이 지난달 2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펫코 파크에서 열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경기를 더그아웃에서 지켜보

고 있다. AFP=연합뉴스

여자 복식 독일 조에 3-1 승

이은혜-김나영도 동반 진출

신유빈-유한나 “세계탁구선수권 8강 갑니다”

유한나 신유빈


